
금호산업, 칼라일과 타이어 매각 MOU 체결

금호산업이 칼라일 컨소시엄과 타이어사업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맺고 빠르면 2002년 하반기 신설법인

을 설립키로 했다.

금호산업 타이어사업부는 2월27일 칼라일-JP모건 컨소시엄과 타이어 사업부문 외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

(MOU)를 체결했다고 밝혔다.

MOU 체결에 따라 금호와 칼라일-JP모건 컨소시엄은 20대80의 비율로 지분을 출자해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이

신설법인에 금호산업의 타이어사업 부문을 이전키로 합의했다.

양해각서에서는 매각대금과 신설법인 자본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. 양측

은 빠른 시일 안에 추가실사 및 본계약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.

금호그룹은 본계약 협상이 최소 6개월 이상 경과될 것으로 예상돼 타이어사업이 매각돼 신설법인이 공식 출범

하려면 빨라야 2002년 하반기가 돼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금호는 2001년부터 구조조정을 위해 금호산업 타이어 사업부문에 대한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으며, 2002년 1월31

일 칼라일-JP모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.

금호산업 타이어 사업부문은 자본금 1250억원에 2001년 매출 1조4100억원을 기록했으며 종업원 6000여명에 연

간 33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세계 10대 타이어 메이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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